
수능 기출 외우는 건 안된다!


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30번 문항입니다.


�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,





( f ∘ f )(x) = x



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는데, 많은 학생들이 작년 수능 21번처럼 짝대기를 그었습니다.


아 이런 경우 5개 나오는 구나!


오? 근데 어떻게 � 이 음수지?


결국 요리조리 둘러보다가 포기하고 틀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고 오르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.


기출문제의 반복해서 풀면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형별 풀이를 무작정 외웠기 때문입니다.


실제로 작년 수능 21번은 


� 의 형태였는데 말이죠.


즉, 작년 수능 21번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풀이를 외운 사람들은


얼추 비슷했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짝대기를 긋고 고민하다가 끝나고


기출을 풀 때 원리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았던 거죠.


또 이 문제를 짝대기 그어서 푸려고 했던 학생들!


솔직히 30번 도전할 학생이었으면 이번 시험은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.


그런데 검증도 안 해본 점은 비판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.


사실 저 그래프 상에서 � 을 만족하는 지 확인을 해봤으면


자기가 틀렸는 지 검증을 했을 텐데요.


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. 고난도 문제에서 기출은 무의미 하냐 라고 묻는다면


올해 6월 모의고사 29번과 9월 모의고사 30번을 찬찬히 비교해보세요.


� 는 사실 양변에 � 을 걸어주면


� 와 같아지고 결국


삼차함수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냐의 차이지


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주고 함수를 정하는 문제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


f ′�(1)

( f ∘ f )(x) = f (x)

( f ∘ f )(1) = 1

( f ∘ f )(x) = x f −1

f (x) = f −1(x)



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29번





결론.


1. 저도 교양 수학 수업을 듣는데, 교재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.


‘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에는 논리를 가지고 한다. 그러나 뭔가를 발견할 때에는 직관을 가지고 한다.’


원래 이 말은 직관을 강조한 말이지만 수능 수학은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가 부족한 학생들이 더 많
기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.


‘우리가 킬러 문제의 조건을 처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직관을 가지고 한다. 그러나 킬러 문제의 조건을 분석하고 
내 추측이 맞는 지 확인할 때에는 논리를 가지고 한다.’


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, 꼭 자신이 해석한 조건이 맞는 지 검증해보는 단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


2. 기출문제를 우당탕탕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. 사실 비킬러 문제는 매번 비슷하게 나오니 외워도 상관없지만 
킬러문제 기출의 경우에는 혼자 숫자를 여러개 대입해보면서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.


이 말은 실전 모의고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보는 것은 좋습니
다.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다 외우려고 하고, 적중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


어차피 사설에 나왔던 상황은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오히려 외우는 것들이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

